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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과 대학생들의 개인적 환경요인 및 개인적 특성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
로 수도권 소재 대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측정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였
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과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창업교육, 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성별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진로준비행동, 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의 중요성과 함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강화를 위한 대학차원 창업교육의 인식전환 및 중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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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ndividual 
environmental factor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 total of 346 university student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18.0.  To test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entrepreneurship education, role model, family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positively related to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hile gender were not positively related to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is study reconfirms the importance and change of recognition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enhancing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ole model and family entrepreneurial experience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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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대학알리미를 통해 대학

취업률을공시하고, 대학을평가하는주요지표로활용되

고있다. 이처럼대학의취업률은학생, 학부모및대학구

성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다[1]. 이에 대학은졸업후진로와직업선택

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진로결정 및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및올바른정보선택과진로를준비할수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2].

이러한중요성으로대학생들의진로결정에영향을주

는요인에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3]. 특히,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은진로결정과같은선택적상황에서중요

하게 작용하는 특성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4,5]. 최근

대학에서도 진로결정에 있어 취업과 함께 창업이 또 하

나의 진로선택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지하여 창업교육

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창업교육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진로적응성, 경력

의도 등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에영향을미치는선행요인에관한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6,7]. 또한 대다수 기존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진로프로그램등의진로와직접적인상관관계

의연구에국한되어있다[8,9]. 이에대학창업교육과진로

결정자기효능감과의관계를파악하기위한다양한선행

요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준비

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원인변수를규명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대학의

창업교육, 대학생들의개인적환경요인(역할모델, 가족창

업경험) 및 개인적특성(성별 ,진로준비행동)이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미치는영향관계를알아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대학 창업교육의 다양한 기대 효과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진로결정과관련된과업을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10].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

한 이론을 정리하면 <Table 1> 과 같다.

Researcher Content

Hackett &
Betz(1981)

Based on the self-efficacy theory of Bandura (1997),
the concep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s applied by
applying the self-efficacy related to career choice
and adaptation to career development field[11].

Taylor &
Betz(198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 was developed for 50 questions related
to career decision making[12].

Bandura
(1986)

Developing and embodying the theory of social
cognitive career by applying self-efficacy as a
main variable in career development model[13].

Betz, Klein
& Taylor
(1996)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 was reduced to 25 items in
50 career self-efficacy scale (CDMSES). It consists
of self-evaluation, information gathering, goal
setting, career planning and problem solving[14].

<Table 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ory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진로관련의사결정및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진로준비행동, 경력선택, 진

로적응력, 진로성숙, 진로결정수준등에의미있는영향관

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15, 16]. 또한 진로와 관련

된변수에직접적인영향및다른요인과매개하는역할

을 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17,18].

그러나많은선행연구에서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진

로및취업등의예측변수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이

주로이루어졌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영향을미치

는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

로 진로집단상담, 진로프로그램, 멘토링 기능, 자기주도

성 등이 연구되고 있다[8,9,19].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

의진로결정에중요한요인인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선

행요인으로창업교육, 개인적환경요인(역할모델, 가족창

업경험), 개인적 특성(성별,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한다.

2.2 창업교육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창업교육이란시장의기회를발견하고개발, 활용하는

기업가정신및스킬함양교육을의미한다[20]. 일반적으

로 대학의 창업교육은 청년창업가 발굴과 함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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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지식을 보유한 학생들간의 팀빌딩을 통한 창의적이

고진취적인기업가마인드함양에목표를두고있다[7].

Liňan, Rodriguez & Rueda(2011)는 창업교육이 사람들

의기업가적태도를증가시키는주요수단으로서창업교

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잠재적 창업가 육성의

획기적인 방안임을 제시하였다[21]. 대학 창업교육의 구

성은주로성공창업가특강, 현장활동, 팀빌딩및멘토링

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창업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이유는기업가정신과창업에대한개인의태도

와그에따른행동이교육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이다

[22]. 선행연구결과를요약하면, 대학에서제공하는창업

교육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영향을 미치고, 진

취적인 기업가적 마인드 및 적극적인 행동에 중요한 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23]. 특히, 학생들의자기효

능감향상에의미있는영향을미친다는사실이확인되었

다[24,25].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창업교육에의해

기업가적 경력의도로 확산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7].

2.3 개인적 환경요인(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개인적 환경요인으로 역할모델은 진로결정과정에 있

어 중요한 영향으로 인식된다. 또한 진로결정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변수로 규명되고

있다[26]. 진로결정에 관한 선행이론들은 역할모델이 경

력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Table 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Researcher/Theory Content

Dyer(1994)
Model of
Entrepreneurial
Careers

Entrepreneurial career choice is influenced
by individual factors such as
entrepreneurial attitudes, role models
(social factors), and the availability of
resource networks (economic factors)[32].

Lent, Brown &
Hackett(1994)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is
influenced by individual diversity and
environmental factors[33].

<Table 2> Career Theory

Gibson(2003)의 연구에서는 역할모델이 특정 진로에

영향을 준다고 검증된 바 있으며[27], 이는 개인의 역할

모델을통해자신의미래성취이미지형성에도움을주

는것으로나타났다[28]. 선행연구의역할모델개념을살

펴보면 Gibson(2004)은 전통적인 개념으로 역할모델은

부모, 선생님, 멘토와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의 사

람으로정의하고[29], Nauta & Kokaly(2001)는 역할모델

을 어느 일에서든 하나이상의 방법으로 본보기가 되고

학업및진로결정에영향을미치는사람으로정의하였다

[30]. Fried & MacCleave(2009)는 역할모델을 진로결정

에 있어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31].

본 연구에서는역할모델을가족과지인의역할모델로

구분하여, 가까운 가족과 부모의 창업경험을 별도의 영

향요인으로보았다. 가족의창업경험은개인적환경요인

으로써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역할모델의 과정을 통해 자녀의 기

업가적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34,35].

2.4 개인적 특성(성별,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분야의선행연구결과에따르면, 성별은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

며, 여성이 진로결정에 있어 남성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도

나타나며 진로결정의 자신감에 중요한 성별차이가 있음

을의미한다[36]. Marlino &Wilson(2003)의 연구에서도

여성과남성은자신감에있어성별차이가있음을보여주

고 있다[37].

진로준비행동은스스로결정한진로목표의달성을목

적으로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이

구체적으로행하는행위를의미한다[38,39]. 다시말해, 진

로준비행동이란 자신에 대한 정보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를탐색하는행동과자신이목표한진로및직업을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40].

관련선행연구를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진

로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진로와관련된행

동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긍정적인 영향이 입증되

었다[7,41,42]. 이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

비행동에미치는영향관계에대한연구는다수진행되었

으나, 진로와 관련된 태도나 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에미치는영향관계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미흡하

다. 진로탐색행동은진로결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

색행동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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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창업교육, 대학생

의 개인적 환경요인(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및 개인적

특성(성별,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영향을규명하고자독립변수로창업교육, 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성별,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가설을 다음과 같

이 도출하였다.

가설 1. 창업교육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개인적환경요인인역할모델은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개인적 환경요인인 가족창업경험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개인적특성인성별은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개인적특성인진로준비행동은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창업교육, 역할모델, 가족

창업경험, 성별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진로준비행

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리커트 5점 척도의 설문문

항을이용하여측정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김봉환(1997)이

개발한척도를기초로수정보완하여 7개문항을사용하

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Taylor & Bezt(1983)에 의

해 개발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S)를 토대

로 Betz, Klein & Taylor(1996)에 의해수정된단축형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CDSE-SF) 25문항을 기초로 수

정하여 4개문항으로측정하였다[45]. 측정항목의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하(Cronbach) 알파(α)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Cronbach’s α 0.847이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0.773이었다.

3.3 자료와 분석방법
본연구에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서

울 소재 D대학의 재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62부가 수집되었으며

이중불성실설문지를제외한총 346부가최종분석에사

용되었다. 가설설정에서 도출된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위하여변수의측정과문항으로구성된설문지

를토대로, 측정된자료의통계처리는 SPSS 18.0을 활용

하였다. 먼저, 설문지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성

검증과응답자의일반적특성을알아보기위해빈도분석

을하였다. 또한본연구의가설을검증하기위해상관분

석과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대학생들의성별, 학년, 가족창업경

험, 역할모델, 창업교육에 대한 빈도(%) 분석결과, 성별

로는남자 213명(61.6%), 여자 133명(38.4%)이며, 학년은

1학년 83명(24.0%), 2학년 67명(19.4%), 3학년 77명

(22.3%), 4학년 119명(34.4%)이었다. 가족창업경험은 있

음 143명(41.3%), 없음 203명(58.7%)이었다. 역할모델은

있음 184명(53.2%), 없음 162명(46.8%)이었다. 창업교육

은 있음 208명(60.1%), 없음 138명(39.9%)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category Numner Percent(%)

gender
Male 213 61.6
Female 133 38.4

grade

Freshman 83 24.0
Sophomore 67 19.4
Junior 77 22.3
Senior 119 34.4

Family Entrepreneurial

Experience

Yes 143 41.3

No 203 58.7

Role Model
Yes 184 53.2
No 162 46.8

Entrepreneurship

Education

Yes 208 60.1

No 138 39.9
Total 346 100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nalysis

4.2 상관관계분석
가설을검증하기에앞서변수의기술통계와변수간의

관련성정도를파악하기위해피어슨상관관계분석을실

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결과<Table 4>과같이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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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Entrepreneurship
Education

1

2.Role Model .095 1
3.Family
Entrepreneurial
Experience

.057 .163** 1

4.Gender .027 .086 .118* 1

5.Career Preparation
Behavior

.014 .329** .134* .248** 1

6.Career Decision
Self-efficacy

.109* .303** .145** .086 .477** 1

*P<.05, **P<.01, ***P<.0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4.3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더미

변수를활용한회귀분석결과 <Table 5>와같이나타났

다. 회귀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 통계량

은 28.673이고 이에 대한 유의도는 0.000이다. 분석 결과

창업교육, 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진로준비행동은진로

결정자기효능감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다. 변수들의 회귀계수값은 창업교육 0.107, 역할모델

0.169, 가족창업경험 0.122 진로준비행동 0.405로 나타나

가설 1과가설 2, 가설 3과가설5는채택되었다. 진로준비

행동, 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 창업교육 순으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5,15,43]. 역할모

델 또한 특정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창업경험

은자녀의기업가적진로결정에영향을준다는선행연구

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27,29,31,34,35] 이와 함께 역할모

델이 가족창업경험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34]. 또한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창업교육을통해기업가적경력의도가확산될수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지지한다[7,24,25]. 성별은–0.045 로 가

설 4는 기각되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은 자신감에 있어

진로결정의 성별차이가 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주장

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36,37].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value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2.098 .141 14.917***
Entrepreneurship
Education

.157 .065 .107 2.415*

Role Model .243 .068 .169 3.567***
Family

Entrepreneurial
Experience

.179 .067 .122 2.674**

Gender -.066 .067 -.045 -.98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72 .044 .405 8.483***

R2 =0.279 Adj R2= 0.269 F=28.673 Sig F=0.000
Dependent variable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P<.05, **P<.01, ***P<.00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5. 결론
본연구는대학생들의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영향을

미치는창업교육과개인적환경요인인역할모델및가족

창업경험, 개인적 특성인 성별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

향 관계를 규명하여 학생들의 진로결정 역량 강화를 위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에있어창업교육, 역할모델, 가족창업경험,진로

준비행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자기효능

감향상에중요한영향을미치며[28],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창업교육에 의해 확산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

치한다[7]. 이는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및 창

업의도의 향상 뿐 아니라 미래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창업교

육의 인식개선 즉, 청년창업가 양성에만 필요한 고정관

념에서 탈피하여 대학차원의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재확

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역할모델또한선행연구결과를뒷받침하는특정진로

에영향을주어자신의미래이미지형성에도움을주는

것을 확인하였고[27,28],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에 중요하

며[46],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신의 미래직업에 대

한선호도와결정을촉진한다는주장을지지하는결과가

나타났다[30,47]. 따라서 대학생들의 역할모델의 존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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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

상에중요한역할을미치는것을본연구를통해확인하

였다. 가족창업경험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가

족 역할모델이 지인 역할모델에 비해 낮게 나온 선행연

구의 결과와 일치한다[34] 이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에가족의창업경험보다지인역할모델이더욱강한영

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 이는직접적인영향관계에

있는가족창업경험은성공과실패에따른가족들의직접

적인공유로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있어간접적인영향

관계에 있는 지인역할모델에 비해 낮게 나온 것으로 판

단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진로준비행동의 유의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긍정

적인 상관관계로 확인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5,44]. 이

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은스스로결정한진로목표달성을

위한개인이행하는태도로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성별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기존 선행

연구에따르면성별은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차이를이

해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며,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24,48], 본 연구에서는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있어성별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과거 여성은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경력선택 성향과 성

별고정관념에의한인식으로낮은자기효능감을가졌다

면, 최근여성의사회적인식변화및사회지향적인성향

으로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은 주로 창업의도 및 기업가적 자기효

능감과 관련된 변수로 적용되었으나. 본 연구결과, 대학

창업교육의효과가비단창업에필요한실무역량만이아

닌학생스스로진로를결정할수있는의사결정에보다

의미있는영향을미침을확인하였다. 또한진로준비행동,

역할모델및가족창업경험과같이직접적인경험이아니

더라도 창업교육을 통한 간접경험으로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수

의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에미치는인과관계모형에서, 진로준비행동이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두 변수간

의정적상관관계가있음을확인하였다. 셋째, 기존 선행

연구결과와 다르게[41], 본 연구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과성별의영향관계에서유의한차이를발견하지못하

였다. 이는 최근 대학생 및 젊은 여성들의 인식 및 성향

의변화를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큰

문제로대두되는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대학차원의노

력으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의 중요성 및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수

도권소재대학생들만을대상으로한연구결과일반화의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의 특성에 따른 다

양한표본의확대와대학생들의진로결정자기효능감강

화를 위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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